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숨은그림찾기 정답

도쿄조직위
“욱일기 응원 허용”

내년에 열리는 도

쿄올림픽에서 일본 

군국주의의 상징인 

욱일기를 보게 될 

가능성이 커졌다. 

2020년 도쿄올림

픽·패럴림픽 조직

위원회(이하 조직위)는 한국 국회 문화체육

관광위원회가 욱일기를 경기장에 반입하지 

못하도록 조치하라는 결의를 채택하고, 한

국 외교부도 욱일기 사용 불허를 요청한 것

과 관련해“반입 금지품으로 하는 것은 상정

하지 않고 있다.”고 공식적으로 밝혔다.

조직위는 욱일기가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

사용되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. 또 욱일기 

자체는 정치적 주장을 담지 않고 있기 때문

에 금지 품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강조

했다.

이에 따라 도쿄올림픽 경기장에서 일본 관

중이 욱일기를 흔들며 응원을 펼치거나 욱

일기 디자인의 유니폼을 만들 가능성이 커

졌다.

일본 측이 이런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

는 IOC가 지금까지 욱일기를 제재한 적이 

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. 나치의 상징인 하켄

크로이츠는 독일 안에서 불법이지만 욱일기

는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

사실상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.

한국 외교부는 지난 3일 조직위가 경기장

에서 욱일기를 이용해 응원하는 것을 막지 

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“욱일기라

는 것이 주변 국가들에 과거 군국주의와 제

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일

본 측도 잘 알고 있을 것”이라며 판단 재고

를 요구했다. 외교부는 또 일본은 겸허한 태

도로 역사를 직시하라고 지적했다.

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

사용한 전범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

는 깃발이다

다저스타디움 파울 보호망 외야로 확장

하워드, LAL로 컴백 … “오직 승리 생각 뿐”

LA다저스의 홈구장인 다저스타디움의 파울 보호망

이 외야까지 확장됐다.

다저스 구단은 파울볼과 부러진 배트 등에 맞아 야구

를 관전하던 팬이 다치는 일이 늘자 앞서 기존 보호망보

다 약 2.4ｍ 올린 높이 10ｍ의 새 보호망을 홈 플레이트 

뒤쪽과 양쪽 더그아웃 위에 새로 세웠다. 최근에는 같은 

높이의 보호망을 1, 3루 선상을 따라 외야로 확장했다. 

이에 다라 다저스타디움을 찾은 팬들은 좀 더 안전한 환

경에서 야구를 관람하게 됐다.

다저스 최고경영자(CEO)인 스탠 캐스틴은“광범위한 

데이터 분석, 선수와 팬들과의 협의를 거쳐 파울 보호망

을 높이고 또 확장하기로 결정했다.”고 설명했다.

메이저리그에선 파울볼 때문에 관람객이 다치는 사고

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.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도 

예외는 아니다.

6월 24일,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다저스와 콜로라도 

로키스의 경기중 1루 관중석에 앉아 경기를 관람하던 

젊은 여성이 코디 벨린저의 파울타구에 머리를 맞아 병

드와이트 하워드(34, 211cm·

사진)가 레이커스로 컴백했다.

5일 농구전문매체‘점프볼’

에 따르면 하워드는 지난 달 

23일 LA 레이커스와 1년 계약

에 합의했다. 지난 2012-2013

시즌 레이커스에서 활약한 바 

있는 하워드는 이로써 6년 만

의 다시 LA로 돌아오게 됐다. 

하워드는 5일‘클러치포인

트’와의 인터뷰에서“이 곳에서 다시 활약할 수 있게 

돼 매우 기쁘다. 나는 처음부터 LA라는 도시를 사랑했

다.”며“내 머릿 속에는 오직 팀이 이기는 생각뿐이다. 

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.”며 컴백 소감을 밝혔다. 

하워드는 또“그동안 나는 많은 말들로 구설수에 올

랐다. 그러나 이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

원으로 이송됐다. 파울안전망이 끝나는 더그아웃 가장

자리에서 불과 몇ｍ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앉은 이 여성

은 시속 161㎞로 날아오는 파울 타구를 피하지 못했다.

지난해에는 파울 볼에 머리를 맞은 할머니가 병원에서 

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.

파울볼 사고가 증가하자 MLB 사무국은 각 구단에 보

호망을 외야로 확장하라고 강하게 권유하고 있다.

다.”며 자신의 기록보다 팀 승

리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다짐

햇다.

레이커스는 올 여름 리그 최

고 빅맨인 앤써니 데이비스를 

영입했다. 하워드가 합류하면

서 데이비스는 자신이 선호하

는 파워포워드 포지션에서 뛰

게 될 전망이다. 하워드 역시 

데이비스와 함께 뛰는 것에 대

해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. 

그는“우리가 펼칠 수 있는 무기들이 많다. 데이비스와 

나는 서로 잘 맞을 것이다. 나는 그가 성장해온 과정들

을 쭉 지켜봐왔다. 그는 굉장한 선수다. 그로부터 많은 

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몹시 흥분된다. 나 또한 

내가 리그에서 쌓은 경력들을 토대로 도와줄 수 있는 부

분은 도와줄 것이다.”라고 전했다. 

▲ LA다저스타디움


